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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이
식 

조
수
호

閔利植

1940-

趙守鎬

1924-2016
푸른민족

종이에 먹

136.5×51㎝

본부 소장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종이에 먹

32×133㎝│1990

본부 소장

계정
溪丁

동강
東江

* 이은상, 푸른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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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승 

김
충
현

金基昇

1909-2000

金忠顯

1921-2006
수덕융문脩德隆文

종이에 먹

32×130㎝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소장

시고詩稿

종이에 먹

136.5×33㎝│1996

본부 소장

원곡
原谷

일중
一中

溫溫恭人 
維德之基
原谷 金基昇

* 詩經

온화하고 공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덕망의 기초이다 
원곡 김기승

脩德隆文
一中 金忠顯

덕을 닦아 문을 융성하게 하다
일중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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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구 

하
남
호

金容九

1907-1982

河南鎬

1926-2007
오세기창五世其昌

종이에 먹

34.5×133㎝│1993

대전충남본부 소장

경국제민經國濟民

종이에 먹

31.5×121.5㎝│1963

광주전남본부 소장

남룡
南龍

장전
長田

經國濟民 
時癸卯立秋  南龍 金容九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다
계묘년(1963) 입추 남룡 김용구

五世其昌 
長田居士

* 春秋左氏傳

오대에 걸쳐 자손이 창성한다
장전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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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흥 

李敦興

1947-2020
연심청지鍊心淸志

종이에 먹

31.5×122.5㎝│1977

광주전남본부 소장

학정
鶴亭

鍊心淸志 
丁巳之春 鶴亭 書

마음을 단련하고 뜻을 맑게 하다
정사년(1977) 봄에 학정이 쓰다

안
규
동

安圭東

1907-1987
근면검소勤勉儉素

종이에 먹

31.5×127.5㎝│1970

광주전남본부 소장

송곡
松谷

근면검소
천마산인

勤勉儉素 
天馬山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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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구 

손
재
형

金容九

1907-1982

孫在馨

1903-1981
준마식초성駿馬食草聲

종이에 먹

32×212㎝│1949

강릉본부 소장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

종이에 먹

32×224.5㎝│1961

본부 소장

남룡
南龍

소전
素荃

德不孤 必有隣 
辛丑春 書於無等莊東窓下 
南龍 金容九

* 論語

덕이 있는자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신축년(1961) 봄 무등장 동쪽 창 아래에서 쓰다

남룡 김용구

준마가 풀을 먹는 소리와  
미인이 거문고 타는 소리가 
비록 좋게 들리나 
집안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만 못하다
기축년(1949) 국화가 피는 계절
봉래선관 동쪽 창 아래에서 쓰다 
그 때 새는 나무에 있고 구름은 하늘에 있는데, 해는 뜨지 않았다
소전산인

駿馬食草聲 
美人彈琴聲
聲雖好
不如兒童讀書聲 
己丑黃花節
書於蓬萊仙館東窓下 
時鳥在樹 雲在天 日未午
素荃散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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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희
강 

柳熙綱

1911-1975
법화치제法化治齊

종이에 먹

43×160㎝│1959

인천본부 소장

검여
劍如

法化治齊
己亥之立冬節 
劍如 柳熙綱

법으로 교화하고 다스려 가지런히 한다
기해년(1959) 입동
검여 유희강

부
달
선 

夫達善

1921-1983
회덕포의懷德抱義

종이에 먹

32×127.5㎝│1977

인천본부 소장

소강
小岡

懷德抱義
祝韓國銀行仁川支店 合宿所新築落成之禧 
贈仁川金融團 
時丁巳竹秋 小岡散人

덕을 안고 의를 품는다
한국은행 인천지점 합숙소 신축을 축하하며
인천금융단이 증정하다 
정사년(1977) 죽추(음력 4월) 소강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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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세
림

朴世霖

1925-1975
덕여시우德如時雨

종이에 먹

32×143㎝│1974

인천본부 소장

동정
東庭

德如時雨
甲寅淸明節 
石波支店長大仁雅囑 
東庭 朴世霖

* 孟子

덕이란 때맞춰 오는 비와 같다
갑인년(1974) 청명절(음력 3월)
석파 지점장의 부탁으로
동정 박세림

정
재
흥 

鄭載興

1918-1988
시고詩稿

종이에 먹

177.5×65㎝│1983

인천본부 소장

송석
松石

欲致魚者先通水 
欲致鳥者先樹木 
水積而魚聚 
木茂而鳥集 
爲祝韓國銀行仁川支店 新築移轉 無窮繁榮之禧
書應仁川金融團之雅囑 
癸亥蒲節 松石 鄭載興

물고기를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물을 통하게 하고
새를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무를 먼저 심어라
물이 쌓이면 고기가 모여들고
나무가 무성하면 새들이 절로 모인다
한국은행 인천지점 신축 이전의 무궁한 번영의 경사를 축하하며
인천금융단의 부탁에 글씨로 응하다
계해년(1983) 포절(단오절) 송석 정재흥

* 淮南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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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
보

徐京保

1914-1996
성실誠實

종이에 먹

136×66.5㎝│1986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소장

일붕
一鵬

誠實
爲韓國銀行發展 
富國利萬民 
讚揚大功德 
丙寅仲秋中浣 一鵬 徐京保

성실
한국은행 발전을 위하여 
나라가 부유하고 만민을 이롭게 하면
그 큰 공덕을 찬양하리라
병인년(1986) 중추(음력 8월) 중완(중순) 일붕 서경보

조
순

趙淳

1928- 
암연이일장闇然而日章

종이에 먹

117.5×34.5㎝│1992

본부 소장

소천
少泉

闇然而日章 
壬申夏日 少泉

* 中庸

겉으론 은은하지만 날마다 밝게 드러난다
임신년(1992) 여름 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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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창
순

任昌淳

1914-1999
유묵遺墨

종이에 먹

39×130㎝│1995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소장

청명
靑溟

韓國銀行囑

玉不琢不成器
人不學不知道 
一九九五年秋 靑溟 題

* 禮記

한국은행의 부탁으로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1995년 가을 청명 쓰다

함
태
영

咸台永

1872-1964
시고詩稿

종이에 먹

128.5×32㎝│1955

본부 소장

송암
松岩

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  
祝韓國銀行創立五週年
乙未夏 松巖 

* 史記列傳

창고가 충실해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
한국은행 창립 5주년을 축하하며
을미년(1955) 여름 송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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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
진

田道鎭

1948 - 
만고위세정萬古爲世程

종이에 먹

34×227㎝│1983

인천본부 소장

청람
靑藍

萬古爲世程
癸亥仲夏
爲祝韓國銀行仁川支店新築行舍移轉紀念 
在仁韓國銀行同友會屬 靑藍 田道鎭

만고토록 세상을 밝히는 길이 된다
계해년(1983) 중하(음력 5월)
한국은행 인천지점 신축청사 이전기념을 축하하며
인천에 있는 한국은행 동우회의 부탁으로 청람 전도진

이
준

李儁

1859-1907
묵란墨蘭

비단에 수묵

51×35㎝│19세기 말

본부 소장

해옥
海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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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
순

趙基順

1913-2010  
묵죽墨竹

종이에 먹

36.5×121.5㎝│1956

충북본부 소장

옥봉
玉峰

昨夜窓前風月時 
疎影數竿闇書幃 
丙申秋 玉峯

어젯밤 창 앞에 바람 불고 달 떠오를 때
성근 그림자 몇 가지가 서재 휘장에 어른거렸네
병신년(1956) 가을 옥봉

최
정
균

崔正均

1924-2001

한운만리閑雲萬里

종이에 먹

30.5×127㎝│1967

목포본부 소장

남정
南丁

閑雲萬里
丁未正月 
書於聞虛山房東窓下 南丁

한가로운 구름이 만리를 간다 (차근차근 하다보면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정미년(1967) 정월 
문허산방 동쪽 창문 아래에서 쓰다 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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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성
용

宋成鏞

1913-1999

강암
剛菴

泰山不辭土壤 能成其大
河海不擇細流 能就其深
丁未二月六日 
祝韓國銀行全州支店新築 剛庵 宋成鏞 書

* 李斯, 諫秦王逐客書

태산은 한 줌 흙도 마다하지 않아 그 큼을 이룰 수 있었으며
황하와 바다는 가는 물줄기도 가리지 않았기에 그 깊이를 이룰 수 있었다
정미년(1967) 2월 6일  
한국은행 전주지점 신축을 축하하며  강암 송성용 쓰다

유묵遺墨

종이에 먹

60×121㎝│1967

전북본부 소장

곽
남
배

郭楠培

1929-2004
묵매墨梅

종이에 수묵담채

60×35㎝│1967

본부 소장

백포
白浦

時在丁未大寒節
雪雅莊主人 白浦 寫

정미년(1967) 대한절
설아장주인 백포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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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
호

趙守鎬

1924-2016
석란石蘭

종이에 수묵

130×33㎝│1986

전북본부 소장

동강
東江

獨來獨往勿忘眞我
丙寅仲夏吉辰 東江居士

마음대로 행동해도 참된 나를 잊지 마라
병인년(1986) 중하(음력 5월) 좋은 날 동강거사

구
지
회

具池會

1956 - 

자연으로부터

종이에 수묵담채

45×57㎝│1994

본부 소장

소석
素石

不羞老圃秋容淡
且看寒花晩節香

* 韓琦, 九月水閣

묵은 채마밭의 담담한 가을빛 부끄러워 말고
추운 국화가 늦게 피워낸 향기를 보아라
4327년(1994) 단강재



32 33

허
건

許楗

1908-1987

남농
南農

괴석묵죽怪石墨竹

종이에 수묵

64.5×94.5㎝│1971

전북본부 소장

葉自毫端出 根非地面生
月來難見影 風動未聞聲 
辛亥秋日作之
雲林山房長 南農

* 宣祖大王御賜墨竹詩

잎은 스스로 붓끝에서 나왔고 뿌리는 땅에서 나지 않았네
달은 떠도 그림자 볼 수 없고 바람 움직여도 소리 들리지 않네
신해년(1971) 가을날 그리다
운림산방 주인 남농

이
옥
성

李沃城

1934 -  
삼송도三松圖

종이에 수묵담채

95×302㎝│1971

본부 소장

우남
又南

靑蒼鱗甲最森森
帶動薰風弄夕陰
賴得主人常抱膝
與君對作臥龍吟
辛亥之新正 又南

검푸른 소나무 비늘이 조밀하기만 한데
훈풍을 거느리고 석양 그늘을 희롱하네
주인이 늘 무릎을 감싸고 있기에
그대와 함께 마주 앉아 와룡의 소리를 내네
신해년(1971) 신정 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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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백
련

許百鍊

1891-1977

의재
毅齋

묵모란墨牡丹

종이에 수묵

124.5×64㎝│1970

광주전남본부 소장

自種沈香亭畔枝 錦嫣紅醉午風遲 
那期虢國婦人到 淡掃春山八字眉
毅齋散人

스스로 침향 심으니 정자 둔덕 가지나고
비단빛처럼 붉게 취했는데 남풍은 더디 부네
괵국부인은 언제나 오시려나
봄 산을 팔자 눈썹처럼 맑게 쓸어 놓았네
의재산인

* 王世貞, 題復甫墨牡丹圖

허
백
련

許百鍊

1891-1977
현룡재전見龍在田

종이에 먹

30.5×112㎝│1970

광주전남본부 소장

의재
毅齋

見龍在田 
毅道人

* 周易

출현한 용이 밭에 있다
의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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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
화

玄中和

1907-1997

소암
素菴

시고詩稿

종이에 먹

31.5×115㎝│1973

전북본부 소장

急處常思緩
安時不忘危
錄沙溪先生敎子詩 
癸丑淸明節 
爲石波雅囑 
全州客次 素庵 玄中和

급한 일을 당할수록 늘 천천히 생각하고
편안할 때에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

사계(김장생) 선생의 ‘자식을 가르치는 시’를 적다 
계축년(1973) 청명절에
석파의 부탁에 따라
전주 여행길에 소암 현중화

정
현
복

鄭鉉福

1909-1973
시고 대련詩稿 對聯

종이에 먹

각 128.5×33㎝, 2폭│1964

본부 소장

유당
惟堂

深院鈔書桐葉雨 
曲欄聯句藕花風 
甲辰菊秋日 惟堂 鄭鉉輻

깊은 정원에서 오동나무 비 속에 책을 베끼고
굽은 난간에서 연꽃 바람에 글귀를 맞춰 본다
갑진년(1964) 가을 유당 정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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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가 약 력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백포(白浦)이다. 조선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지만, 후에 한국화로 전공을 바꾸고 남농 
허건(南農 許楗)에게 사사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통하여 데뷔한 이후 다섯 차례 특선을 수상하였고, 화조화와 산수
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남도 전통의 문인화풍을 벗어난 독자적인 실경산수화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서
울과 일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사후 고향 전남 진도에 작품을 기증하였고 그 뜻을 기려 백포미술관이 건립되었다.

곽남배     1929-2004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소석(素石)·단강재(丹岡齋)이다. 치련 허의득(穉蓮 許義得)에게 문인화를, 소암 현중화(素菴 玄中
和)에게 서예를 사사하였고,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다. 대한민국서예대전·전남도전에서 우수상을 수
상하였고, 광주시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문인화와 서예를 넘나들며 대한민국미술대전과 서예대전·전남도전 등의 초대
작가와 심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소석화실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구지회     1956- 

충남 부여 출신으로 호는 원곡(原谷)이다.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상하이공학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소
전 손재형(素筌 孫在馨)에게 사사하였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문교부장관상, 특선 등을 연달아 수상하며 추천작가, 심
사위원이 되었다. 서울대 강사·문교부 문화재보존위원·서울특별시 문화위원·한국미술협회 이사와 고문 등을 지냈다. 1978년 
원곡서예상을 제정하였으며 찬송가 표지 글씨를 쓰는 등 한글 서예의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기승     1909-2000

전남 광주 출신으로 호는 남룡(南龍)이다. 일본의 성신토목건축전문학교 졸업 후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의재 허백련의 춘설
헌을 설계하는 등 건축가로도 활동하였다.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소전 손재형(素筌 孫在馨)·설주 송운회(雪舟 宋運會)
를 사사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였다. 1963년 전국 최초의 서예원인 남룡서도원을 개설하여 많은 서예가를 
배출하는 등 남도 서예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남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전남미협 서예분과위원장·한국문화재보
호협회 광주지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용구     1907-1982

서울 출신으로 호는 일중(一中)이다. 서화가 구룡산인 김용진(九龍山人 金容鎭)으로부터 서예를 익혔으며 중동학교를 졸업
하였다. 중동학교 졸업 당시 한글 서예 학습서인 국문서법연구서를 완성하였고, 궁에서 쓰던 궁체를 연구하여 한글 서예의 보
급에 노력하였다. 동방연서회를 창립하여 1천5백여 회원들에게 서예를 지도하였으며, 문교부 예술위원·한국서예가협회장·대
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대한민국예술원 정회원·오산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충현     1921-2006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소전(素荃)이며, ‘서예’라는 말을 창안하여 서예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과 
특선을 수상하였고, 선전에서 분리해 독립한 조선서도전에서 특선 후 심사위원이 되었다. 광복 직후 조선서화동연회를 조직
하여 초대회장이 되었고 국전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일본에서 찾아 오는 등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도여자사범대학 교수·대한민국예술원회원·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국
민훈장 무궁화장과 모란장을 받았다.

손재형     1903-1981

전북 김제 출신으로 호는 강암(剛菴), 유재(裕齋)이다. 선친으로부터 한학과 서예를 익혔고, 한평생을 선비로서 강직함을 지
키며 상투에 한복차림으로 지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초대작가·심사위원이 되었고, 보관
문화훈장·전북문화상·전주시문화상·허백련미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1993년 사재와 작품을 사회에 환원하여 서예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암서예학술재단을 설립하였으며, 1995년 그의 뜻을 받들어 전북 전주에 강암서예관을 개관하였다.

송성용     1913-1999

전북 부안 출신으로 호는 계정(溪丁)이다.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였고, 청강 김영기(晴江 金永基)에게 사사하였
다. 한국문인화협회를 창단하여 이사장을 지냈으며, 일반 대중들이 문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문인화기법』을 발간하
는 등 한국문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한국문인화의 대부로 평가받는다. 대한민국서예대전 우수상과 월간미술세계 문인
화작가상 등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장과 심사위원·한국미술협회 문인화분과 초대위원장·원광대 서예과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민이식     1940- 

경기도 강화 출신으로 호는 동정(東庭)이다. 유년시절 한문과 궁체에 조예가 깊은 할머니에게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배웠고, 
부친에게 서예를 지도받았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문교부장관상과 특선·입선을 하였고, 인천시문화상과 경기도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국전 추천작가와 심사위원장 등을 지냈고, 지역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해 인천예술인협회 총무부장·예총 경
기도지부장·인천문화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인천에서 동정서숙(東庭書塾)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였고, 검여 유희강·소강 부
달선 등과 함께 인천서단을 이끌었다.

박세림     1925-1975

제주 출신으로 호는 소강(小岡)이다. 일본 오사카의 경판상업학교(京阪商業學校)를 중퇴하고 인천에 정착하여 소강서도원
(小岡書道院)을 운영하며 후학을 양성하였고, 검여 유희강·송석 정재흥 등과 함께 인천서단을 이끌었다. 1962년 처음 대한
민국미술전람회에 입선한 후 7년 연속 입선하였고, 인천시문화상을 수상하였다. 경기도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였
고, 한시에도 뛰어나 1981년 소강한시선집(小岡漢詩選集)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부달선     1921-1983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법명은 일붕(一鵬)이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템플(Temple)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대와 동국대 교수를 지내는 등 후학 양성에 전념하는 한편 활발한 국내외 포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불교청년
회 총재·불국사 주지·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지냈고, 1988년 대한불교 일붕선교종(一鵬禪敎宗)을 창종하고 종정(宗正)에 올
랐으며, 1992년에는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하여 초대 법왕이 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
원으로 참가하였으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서경보     191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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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 출신으로 호는 송곡(松谷)·천마산인(天馬山人) 등이다. 옥동 이서(玉洞 李潊), 원교 이광사(圓嶠 李匡師), 설주 
송운회(雪舟 宋運會)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전통서법인 동국진체의 호남 서맥을 계승하였다. 모든 서체에 두루 능했고 특히 
행서와 초서에 일가를 이루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수차례 입상하였고, 전남미술대전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
하였다. 광주의 첫 서예교육학원인 광주서예원을 설립하여 후진양성에 힘을 쏟았고, 사후 광주예술발전과 서예진흥을 위해 
송곡서예상이 제정되어 매년 12월에 시상하고 있다.

안규동     1907-1987

인천 출신으로 호는 검여(劍如)·시계외사(柴溪外史) 등이다. 명륜전문학교 졸업 후 북경의 동방문화학회에서 중국의 서화와 
금석학을 배웠고 상하이미술연구소에서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1946년 귀국하여 인천시립박물관장·인천시립도서관장·인천
교육대학 강사로 활동하다가 서울 관훈동에 검여서원을 열어 후학지도에 힘썼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문교부장관상·특
선 등을 수차례 받고 추천작가·초대작가·심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한국서예가협회장을 역임하였다.

유희강     1911-1975

전남 담양 출신으로 호는 학정(鶴亭)이다. 송곡 안규동(松谷 安圭東)에게 사사하였고, 우리나라 전통서법인 동국진체의 연
구에 몰두해 자신만의 서체인 ‘학정체’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다. 대한민국미술대전과 전라남도미술대전 등에서 수차례 입상
하였고, 일중서예대상·의재허백련상·석재서예상·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본상 등을 수상하였다. 베이징대학교 서법예술연구소 
객좌교수와 주한중국대사관 중국문화원 고문 등으로 활동하며 한·중 서예 교류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2005년 광주시립미술
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다.

이돈흥     1947-2020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우남(又南)이다. 전남대 상대와 건국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남농 허건(南農 許楗)에게 사사
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비롯하여 수차례 입상하였고, 전라남도전 최고상·동아국제미전 금상·일본 남
화원전 특상과 평의원상 등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과 무등미술대전·광주시전·일본 남화원전 등의 심사위원을 지냈
고, 호남대 미술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이옥성     1934 - 

함남 북청 출신으로 호는 일성(一醒), 해옥(海玉) 등이며 본명은 순칠(舜七)이다. 와세다대 법과를 졸업하였고, 독립협회에 참
여하였다. 개혁당, 대한보안회·공진회·헌정연구회 등을 조직하였으며 보광학교와 오성학교를 세웠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
화회의에 고종의 밀령을 전달하기 위해 이상설, 이위종 등과 합류했으나, 일본 측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하고 순국하였다. 1962
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으며, 1963년 헤이그에 묻혀 있던 유해를 서울 수유리 묘지로 이장하였다.

이    준     1859-1907

충북 옥천 출신으로 호는 청명(靑溟)이다. 경북중·대구사범 동양의약대학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인
민혁명단’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다. 1963년 종로에 한문교육기관인 태동고전연구소를 창설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문강좌를 개설하였다. 1985년 연구소 부지와 서적 등 일체를 한림대학교에 기증하여 한림대 부설 태동고전연구소를 발족
해 많은 국학 인재를 양성하였다.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위원장·한국서지학회 회장·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하
였고,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임창순     1914-1999

경남 합천 출신으로 호는 유당(惟堂)이다. 유년시절 친척인 노백헌 정재규(老栢軒 鄭載圭)에게 한학과 서예를 배웠고 진주
에서 활동하였다. 서화협회전에서 입선하였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특선과 입선을 수상한 후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심사
위원을 지냈다. 전통적인 서법으로 이름을 날렸고 횡행서(橫行書)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았으
며, 경상남도문화상과 눌원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차남 소헌 정도준(紹軒 鄭道準)이 대를 이어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다.

정현복     1909-1973

함남 북청 출신으로 법명은 옥봉(玉峰)이다. 조선 사군자의 마지막 맥을 이은 작가로 평가받는 묵죽화가 일주 김진우(一州 
金振宇)의 유일한 제자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안창호 선생의 옥바라지를 비롯하여 독립운동가들과의 연락책과 자금조
달책 등을 맡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조선서화협회전과 조선서도진흥회, 흥아서도연맹전람
회 등에서 입상하였고, 중년에 출가하여 동학사 주지를 지냈다.

조기순     1913-2010   

경북 선산 출신으로 호는 동강(東江)이다. 대구사범학교와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하였고, 소전 손재형(素筌 孫在馨)에게 
사사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서예부문에서 수차례 특선을 수상하며 최연소 국전 심사위원이 되었고, 운영위원과 심사위
원장을 지냈다. 문교부 중고등학교 미술교육과정 심사위원과 서울교육대학 교수·한국서예가협회 이사장·한국국제서법연맹 
회장 등을 지냈고,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되었다. 국전 초대작가상과 서울시문화상, 3․1문화상, 국민훈장 모란장과 은관문
화훈장 등을 받았다.

조수호     1924-2016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호는 소천(少泉)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은 후 뉴햄프셔대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였다. 제18대 한국은행 총재와 제15대 국회의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초대 민선 서울특별시장·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등 학계와 정계·경제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였
다. 우리나라 경제학계에 끼친 지대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추대되었으며, 제1회 다산경제학상
을 수상하였다.

조    순     1928-

평북 철산 출신으로 호는 청람(靑藍)이다. 고등학교 재학 중 동정 박세림(東庭 朴世霖)의 문하에 입문하여 서예를 시작하였
으며, 석봉 고봉주(石峯 高鳳柱)에게 전각을 배웠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수차례 입상하였고, 1984년 최연소 초대작가
로 서명을 날렸다. 21세기 대한민국 중진서예가 10인에 선정되었고, 대한민국 국새제작 자문위원과 목원대 겸임교수 등을 역
임하였다. 현재 청람서예전각연구실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전도진     1948 -

경기 화성 출신으로 호는 송석(松石)이다. 오사카미술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교부장관상과 특선·경기도
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국전과 인천미술대전·경기도전 등의 추천작가와 초대작가·심사위원·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경
기서예가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인천에서 활동하며 검여 유희강·동정 박세림 등과 함께 인천서단을 이끌었고, 행서와 초서에 
뛰어났다.

정재흥     1918-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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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 출신으로 호는 남정(南丁)이다. 원광대학교를 졸업한 후 원광고교 국어교사로 재직하였고 소전 손재형(素筌 孫在
馨)에게 사사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수차례 입상하였고, 국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88년 원광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서예과를 개설하여 수많은 서예인을 배출하며 우리나라 서예
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정균     1924-2001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장전(長田)이다. 소전 손재형(素筌 孫在馨)에게 사사하였고, 예서와 행서에 특히 뛰어났다. 대한민
국미술전람회에서 수차례 입상하였고, 대한민국미술대전·전라남도미술대전·광주시미술대전 등의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서
예전람회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서가협회 수석부위원장, 한국서예가협회 공동회장, 남도예술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
고, 고향 진도에 남진미술관을 개관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보관문화훈장·세계평화예술상·전라남도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하남호     1926-2007 

함북 무산 출신으로 호는 송암(松岩)이다. 대한제국 때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법관생활을 하였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서 활약했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로회 교회의 목사가 되었으며, 해
방 이후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2대 심계원장(현 감사원)과 
제3대 부통령을 역임하였다.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으며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

함태영     1872-1964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남농(南農)이다. 조선말기 남종문인화의 대가 소치 허련(小癡 許鍊)의 직계 손자로서 3대째 화맥을 
이으며 한국 남종화의 기반을 다졌다. 1930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며 등단하였고, 1944년 마지막 선전에서는 조선총독
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전남도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올랐다. 대한민국문
화예술상·대한민국예술원상·은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고, 1976년에는 자신의 아호를 딴 남농상을 제정하여 후배화가와 
서예가들을 후원하였다.

허    건     1908-1987

전남 진도 출신으로 호는 의재(毅齋), 의도인(毅道人) 등이다. 근대 한국화 6대가 중 한 명이며, 소치 허련의 방손(傍孫)으로 
1914년부터 운림산방에서 미산 허형에게 그림을 배웠다. 법률공부를 하러 일본 유학을 갔다가 일본 남화의 대가 고무로 스
이운(小室翠雲)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그림공부에 전념하였다. 1922년부터 1927년까지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고, 
1938년에는 광주에 연진회를 발족시켜 제자를 양성하고 호남지역 서화계를 주도하였다. 국전 심사위원·대한민국예술원 회
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대한민국예술원상·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받았다.

허백련     1891-1977

제주 출신으로 호는 소암(素菴)이다. 부친에게 한학과 서예를 익혔으며 와세다대학 정경학과를 졸업 후 1937년 일본의 서예
대가 마쯔모토(松本芳翠)와 쓰지모토(辻本史邑)에게 사사하였다. 귀국 후 제주사범대학 부속중학교와 서귀포중학교 등에서 
재직했으며 1957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입선 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제주도문화상·서귀포
시민상 예술부문·의재허백련미술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2008년 소암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기리기 위해 그가 거주했던 제
주 서귀포 부지에 소암기념관을 개관하였다.

현중화     1907-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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